
지역 노동자 대상 기상기후정보 전달 체계 마련

- 부산지방기상청-부산노동권익센터 업무협약 체결 -

□ 폭염‧집중호우 등 위험기상 영향이 크거나 재해에 노출될 위험성이 

높은 직업군의 노동자에게 맞춤형 기상기후정보 전달 체계 마련에 

나선다.

○ 부산지방기상청(청장 신도식)과 부산노동권익센터(센터장 석병수)는 5월

17일(월) 부산노동권익센터에서 지역 노동자 근무환경 개선 지원과 기상

기후정보의 활용 확대를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.

○ 부산지방기상청과 부산노동권익센터는 지역노동자 실태조사 및 노동권익 

업무수행에 필요한 폭염 영향정보 등 기상정보 및 기후자료를 제공‧지원

하고, 직원 복지 및 권익 향상을 위한 노동‧건강상담 지원, 노무‧노동인권 

교육 지원에 협력하기로 하였다.

□ 신도식 부산지방기상청장은 “기상기후정보는 배달업, 건설업 등 야외

노동자의 근무환경 개선을 위해 매우 중요한 정보이며, 앞으로 관계

기관 협력을 통해 폭염, 집중호우, 태풍 등 위험기상 발생 시, 지역

노동자의 안전한 근무환경 조성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”고

밝혔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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